      교제와 나눔



**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**
[bookmark: _Hlk12111608][bookmark: _Hlk536317530][bookmark: _Hlk2470747][bookmark: _Hlk10913357]
[bookmark: _Hlk20036867]ㆍ재정구조조정을 위한 임시제직회: 오늘 예배 및 오찬 후 Teestube
ㆍBible12(성경개관) 3강: 다음 주일 예배 및 오찬 후 Teestube 
[bookmark: _Hlk21083795][bookmark: _Hlk23631567][bookmark: _GoBack]ㆍ아빠의 küche: 다음주일 애찬은 형제 교우들이 전적으로 담당합니다.
ㆍ자치단체 총회: 11월 중 각 단체들은 총회로 모이시기 바랍니다.
[bookmark: _Hlk23631436]ㆍ지난 주 방문: 이성혜
ㆍ입원: 황선우(Evangelisches Krankenhaus Düsseldorf 311호)
[bookmark: _Hlk22989403]ㆍ생일: 김영희, 오경민, 신재용, 구쳉
ㆍ손교훈 목사: 유럽예장총회 및 목회자수련회 참석(11/4-8, 리스본)

◆말씀일기 일정
일/시135:1-21    월/시136:1-15      화/시136:16-26     수/시137:1-9
목/시138:1-8     금/시139:1-12      토/시139:13-24     일/시140:1-13
◆114 운동-하루(1) 한번(1) 말씀일기 & 성경 (4)장 통독
(성경 200독 대행진: 167독, 정기승 장로 1독)  

◈ 예배위원 안내 ◈
	[bookmark: _Hlk49695342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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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밥상 다섯
	나라주일
	밥상 여섯


36-45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년 11월 3일




[image: 최종 로고-b]			 
“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” (요14:27)

 
주일예배: 12:00 Fliedner Saal
유초등부예배: 12:00 Teestube
[bookmark: _Hlk519979125]청소년부예배: 12:00 Teestube

토요기도회: 07:00 Teestube
선교성경아카데미(MBA):
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




담임/ 손교훈 목사  Kyo-Hoon Sohn
☏ 02131-5249 186  HP. 0176-5779 1004
교육/ 신동철 목사 HP. +41-77-816 5678
교육/ 김요한 목사 HP. 0163-139 2225
선교협력/ 이광열 목사 HP. 0157-7388 7498


[bookmark: _Hlk518201224]      


1983년 5월8일 창립     뒤셀도르프선교교회
                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.de
[bookmark: _Hlk499998601][bookmark: _Hlk513920807][bookmark: _Hlk20560311]                  교회주소Alte-Landstr. 179, 40489 Düsseldorf
 주   일   예   배


오




인도: 손교훈 목사
[bookmark: _top]
	※입례송/Eingangslied   …...……… 왕이신 나의 하나님 ………..…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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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다함께
인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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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지훈 교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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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다함께

	※축도/Segen  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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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는 함께 일어섭니다.
◀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시편 129편  ‘진짜 무서운 이’ ▶

“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
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”(2).

제일 무서운 권투 선수는 펀치가 센 사람이 아니라,
그 펀치를 그렇게 맞고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다.
수 차례 쓰러지고도 번번히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.

진짜 무서운 사람은 총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,
거듭 괴롭힘을 당해도 그 고통과 위협 앞에서
끝까지 견디는 사람이다.

악은 힘이 세다.
그러나 그 힘으로 결코 이기지는 못한다.
당장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은 스러져 간다.
“지붕의 풀”(6)처럼, 허공에 뿌리를 두고 있어
결국엔 그 뿌리부터 메말라 간다.

예수님의 십자가는
그 뿌리를 땅에 두고 있어,
땅의 사람들에게 두고 있어,
결코 흔들리지 않는다.

거기 보혈의 생수는 언제나 흐르고,
실컷 괴롭히긴 했어도 결코 이겨 본 적 없는 마귀는
진짜 무서운 분이 누구신지 알기는 알아,
오늘도 그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다.

“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. 주의 피 믿으오.
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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